
“죽기 전에 건강해진 딸을 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 신장 장애를 앓고 있는 딸을 돌보는 장연순(가명) 어르신 이야기 -

장연순(가명) 어르신은 단칸 월세방에서 몸이 아픈 딸과 단둘이 살고 계십니다.

어르신은 6.25전쟁 때 이남하여 별 다른 연고도 없이 살아오신 분입니다. 

전쟁 통에 졸지에 소녀가장이 되어 동생들을 부양하며 힘들게 살았고, 

서른 살도 되기 전에 사별하여 어린 딸까지 혼자 힘으로 키워야만 했습니다.

 어린 딸과 동생들 그리고 가난은 평생을 어르신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키운 하나 뿐인 딸이 신장염이 발병, 20년 전 투석을 시작하게 

되었고 몇 해 전에는 어렵게 모은 돈으로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거부반응으로 

이식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 투병하고 있는 딸이 안타까워 하루에도 몇 번 씩 눈물을 삼킵니다. 

 어르신은 딸이 아직 젊기 때문에 다시 신장이식 수술을 받는다면 이번에는 꼭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장연순 어르신의 유일한 소원은 

죽기 전에 건강해진 딸을 보는 것 뿐입니다. 어르신의 바람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장연순님� 가정의� 의료비로� 지원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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